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어려움 처한 미혼모·한부모시
설 ‘새단장’�“최신 TV부터 유모차 기부”
2025. 3. 21.

시설 ‘새단장’ 사회공헌�대형 놀이매트와 쇼파, TV 등 기부로 산모·영유아 공간 ‘탈바꿈’
CLS, 지난해부터 아동보육시설, 양로원 등 ‘새단장’ 지원 이어가며 활성화
CLS,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위해 다양한 활동 지속 실천해 나갈 것”

2025. 03. 21.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미혼모자시설 등에 TV·쇼파 등을 기부해 새단장을 돕고 산책로 조성 등 환경
개선 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CLS는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미혼모자시설 ‘생명의 집’과 한부모가족시설 ‘모성의 집’을 방문해 최신 대형TV·쇼파·테이
블·놀이매트·유모차 등을 기부했다. 지원 물품은 산모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활동으로 해당 시설들의 노후화된 일부 시설이 최신시설로 교체됐다. 산모와 영유아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 공간에 널찍한
쇼파 3개와 테이블 2개를 설치했고, 거실에는 대형 놀이매트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실엔 대형TV(86인치)를 설치했다. TV와 쇼파·테이블·놀이매트는 쿠팡과 CLS의 ‘로켓설치’ 서비스를 통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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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빈센트 드뽈 자비의 수녀회 ‘생명의 집’은 출산 여건이 열악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미혼모자시설로 임산
부 출산, 양육, 자립은 물론 미혼모 아동의 양육보호까지 지원하며 아이와 산모의 미래를 상담하고 설계하는 곳이다. 한부모가족시
설 ‘모성의 집’ 또한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 중이다.

임산부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평탄화 등 산책로를 조성하고 환경 미화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도 나섰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를 비롯한 CLS 임직원 26명이 참여했다.

CLS는 지난해에도 후원금 지원이 넉넉지 않았던 양로원과 아동보육시설 등을 찾아 생활공간을 새단장을 지원하고 최신 물품으로
교체하는 기부 및 봉사를 해왔다.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는 “CLS의 지원이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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